
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곧 두 돌이 되는 아들이 있

습니다.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또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

느낄 때가 많은데요.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에 대해 묵

상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,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

지인 하느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아이들

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. 특히, 둘째인 아들은 첫째인 딸

과는 또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데, 이를 통해 새롭게 

배우는 것도 많습니다. 

아들은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. 새로운 것을 보면 흥미를 

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곤 합니다. 무언가를 손에 쥐

고 한참 놀다가도 아빠 손에 새로운 것이 들려 있으면 관

심을 보이며 달려듭니다. 제가 그걸 내어주면, 새로운 것

을 받기 위해 좀 전까지 재밌게 갖고 놀던 물건을 미련 없

이 던져버리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. ‘남자아이라 씩

씩하구나!’ 하면서 하하 웃고는 했는데, 어느 날 문득, 새로

운 것을 잡기 위해 쥐고 있던 것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아들

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과감함에 대

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

저는 최근에 몇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느님

께 길을 열어달라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정

작 이전의 것을 놓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청하고만 있

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

않고,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들은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

서,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느님께만 닦달하고 있던 셈이

죠.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웃으며 저에게 새것을 내

밀어 주셨는데, 제 손엔 이미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서 그

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새로운 

것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던 겁니다. 

새로운 것을 위해 옛것을 과감히 내던지는 아들의 모습

을 보면서, 크게 감탄하며 신앙의 태도를 한 수 배우고, 제 

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. 오래 지나버린 것들, 내 욕

심과 집착으로 인한 것들,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

때문에,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선물과 기회를 

붙잡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! 그래놓고는 왜 가만

히 계시냐고 칭얼대고 말이죠. 

새롭게 되기 위해 옛것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싶습니다. 

하지만 제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

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.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워 

담지 못하도록 아예 과감하게 멀리 던져버리는 연습을 말

입니다. 

“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.”(루카 5,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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